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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교구’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결과 

- 특허청, 유아용 교구 지재권 허위표시 1,137건 적발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유아용 교구’ 3만여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

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조사한 결과, 38개 쇼핑몰에서 13개 품목

1,137건(URL 기준)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허위표

시 기획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1670-1279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674건) ▲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

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422건) ▲ 등록이 거절된 출원

번호를 표시한 경우(41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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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교구 지재권 허위표시 현황>

△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

△ 소멸된 실용신안 등록 번호 표시 / 실용신안을 특허로 표시 △ 거절된 특허 출원 번호 표시

특허청은 적발된 1,137건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안내하고 게시물 삭제, 판매중지 등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지

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

재권 표시 관련 리플릿을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이후에도 특허청은 주요 온라인 사업자와 협력하여 판매자

대상 지재권 표시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상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모니

터링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징역 

3년이하·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로, 생산자·

판매자들은 지식재산권의 올바른 권리명칭·번호·기간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